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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필요해 

모방송국의 코미디 프 

로가운데 꽤화가필요 

해’ 라는 꼭지가 있다. 여 

기에는 말수가 적은 조 
용한가족이 등장하는데 

대화가사라지고가족끼 

리의 소통이 부족한 집 

이동 신부 안풍경을 담아내고 있 
(~풍성당주멤 다 

무묵뚝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말수가 적은 
아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보여 주는 대사가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내는 요소가 된다. 일례를 들 
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루 종일 나가 싸 
돌아다니다 배고프면 들어와 밥만 먹는다고 화를 
내며 당신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 
다그친다. 어머니는 나도 모르겠다며 “아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소연 한다. 그러면 이번엔 아버지 

가 아들에게 묻는다. “너 솔직히 이야기 해봐. 밖에 
나가 하루 종일 뭐했어?’ 아들이 대답한다. ‘학교 
다녀왔는데요” 이 대목에서 관객과 시청자들은 폭 
소를터뜨린다. 

그러나 그냥 재미있다며 맘껏 웃어 버리기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코미디 한 꼭지가， 결국 대화가 단 
절되고 소통이 부재된 기촉해체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제도로서의 가정이 급격히 쇠퇴해 가고 있 
어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 
한 현주소를 보면서 자신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 
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 성공과 동일시하며 
일 자체를 곧 자신이라 여기지는 않는지? 

부모들자신조차학교에서 받아온성적에 따라자 
녀를 등급 매기며 자녀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도외 
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 우리 스스로가 정신적으로는 가정을 떠나 
있어 가족 해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 
고있는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에게 일이란 그리 

스도인 사명의 일부이며 우리가 하느님에게 봉사하 
는 한 방법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수행해야 할 일 

이 우리에게는 가정을 희생한 대가로 주어지는 사 
명이자 봉사가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인 〈가정공동체〉 
를 보면 가정공동체 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거저 
줌(Free Gi띠ng)’ 의 법칙을 따른다고 말한다. 이 거 

저 줌은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가치의 유일한 
기반으로 하여 진심으로 받아들임， 만남과 대화， 이 
해를 따지지 않는 협조자세， 관대한 봉사， 깊은 유 
대의 형태로 나타나며 가정이 사회를 인간화하고 
인격화하기 위한가장효과적인수단이고원초적인 
장소라고가르친다. 

원초적 장소(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원초 
적인 행위들 안에 은총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며 
거룩한 표지들을 발견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고 일 
상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정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의식 전환이 필 
요하다. 밥상 앞에 앉아 “밥묵자’ 라고만 해서는 발 
견할 수 없는 것들을 찾기 위해， 가족간의 ‘대화’ 가 
필요하다. 일상의 삶과 미음을 나누는 지극히 평범 
한 가족간의 대화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 
양소가되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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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영성 

바설 대성인 (329-379) 

동방교회 수도승들의 

주보인바실대성인은카 

파도치아(터어키)의 체사 

레아에서 태어났다. 우리 

교회는 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중 

에서도 여릿을 성인들로 

칭송하고 있으니， 바실 

대 성인의 가정이 그 얼 

마나 거룩한 가정이었던 

가를우리는짐작할수있다 

그는 체사레아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또한 

콘스탄티노플과 아테네에서도 공부를 계속한다. 

그가 아태네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자 

신의 인생을 좌우할 친구 한사람을 만나게 되는 

데 그가 곧 나치안츠의 성 그레고리오 성인이 

다. 그 후로 바실 대성인과 그레고리오 성인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는 체사레아에서 웅변술과 실천법을 가르치 

는 학교를 열고 자신이 직접 몇 년간을 가르친 

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 

로 떠난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라서 사막으로 

찾아오고 그는 폰투스(Pontus)에 수도원의 문을 

연다. 그는 자신의 수도원에서 만 5년간 자신의 

제자들을지도한다. 

그의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것들의 근간은 성서 

에 바탕을두는것이었다. 언어는희랍어를사용 

했지만， 항상 성서가 그 중심에 있었다 후일 바 

실 대성인식 교육학은 성 베네덕토 규칙을 통해 

서 서방수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그는 수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유명 

윤 클레멘트신부 

한 수도규칙을 쓰는데， 

그수도규칙은후일동방 

교회의 수도승들의 삶에 

근간을 이루는 규칙으로 

된다. 

그는 370년에 체사레 

아의 주교로 임명받는다. 

그는자신의주교직을수 

행하면서 아리아니즘 

[Arianisim: 예수그리스 

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 이설자(異-說者) 

들을 말함]과 성직자들의 부패(廢敗)에 대하여 

과감하게 씨운다. 그는 방대한 활동들과 자비와 

나눔의 일들에 헌신한다. 

그는 많은 저술들과 강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사람’ 으로 칭송했 

다. 그는 엄격한 내핍생활과 과로의 영향으로 세 

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교 

회는 그를 ‘교회의 박새 로 선포하고 기념하여 

왔다 그가 세상을 떠난 1월 1일에 동방교회에서 

는 그를 기념하고， 그가 축성생활로 봉헌한 1월 

14일에 서방교회에서는 그를 기념한다. 

그는 부유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론하였 

다. 

“당신들 손가락에 끼인 그 금가락지들을 보십 

시오. 얼마나 많은 채무자들이 당신 손가락에 낀 

금가락지 하나로 감옥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겠 

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 4록 

들이 당신이 입은 예복 하나로 입 *‘ r 
을 옷들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2> 2α)8년도 교구장 사목과에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태 23， 3히 



소 리 

뜨는 뼈뼈로 데이와 지는 농민의 날 

11월 11일은 ‘농어민의 날 이다. 이날은 또한 빼 

빼로 데이 이기도하다. 우리에게는 농어민의 날보 

다는빼빼로 데이가 더욱 익숙한듯하다. 올해 농 

어민의 날 행사는 노동자와 농민이 공동행사로 서 

울 시청앞 광장에서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 

규모로 열렸다. 시청 앞 광장은 온통 노동자 농민 

과 이를 저지하려는 전경들로 가득했다. 

경찰이 톨게이트에서 농민대회 참가자들을 원천 

봉쇄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우리 전주교구 농민 

회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경찰틀을 따돌리고 

서울 시청을 향하였다. 가는 톨게이트 마다 전경， 

경찰들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었다. 모든 관광버스 

는 톨게이트를 통과할수 없게 경찰들이 막았던 것 

이다. 평화시위를 하려해도 미리 막는 경찰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앞섰다. 

생각보다 많은 노조원과 농민들이 참여 하였다. 

대학생， 고등학생들 모습도 보였다. 농민들과 학 

생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전 

율이 느껴졌고 뭉클한 마음이 솟아났다. 당당하게 

인간답게 살아야한다고 하는 외침들을 들으며 힘 

이솟아났다. 

화장실이 급해 잠깐 백화점에 들렀다.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들의 가격을 보고 놀랐다. 옷 한 벌을 

사기위해서는 쌀 한가마니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이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서울사람이라 그 

런지 세련되고 이쁜 사람들이 많았다. 그와는 반 

입당총 루카 2.16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찾아냈도다. 

제l독서 집회 3,2-6 .12- 14 

획답송 시편 없￠끼. • 2.3.4-5(@ 1 침죄 

@ 주님을 경외아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은 모두 앵복 
히여라. 

대로 시청앞 광장에서 시위 

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노동 

자 농민들로 춤고 배고파 보 

였다 한가족이 아스팔트에 

앉아서 라면에 김밥을 먹고 

있었다. 좀전에 백화점에서 

쇼핑한 사람과 대비가 되 꿇뚫nf뜰많t 
며 아름다움의 의미가 달라 

보였다 따스한 라면국물에 맛있어 하는 모습에 

뿌듯함이솟아났다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외쳐댄다 ‘야 이놈들아 ” 

라고. 그 목소리는 세상을 향해 사회적 모순에 대 

한 외침이자 절규였다. 그건 욕이 아니었다. 너무 

너무 시원했다. 내안에 있는 모순된 사회현실을 

토해 낸듯 한 기분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우 우 

~~하며 박수를 치는데 정말 속이 다 후련했다. 

날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노동자와 농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가진자들은 더욱 배부르게 

된다. 빼빼로 데이는 연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어가고 농민의 날은 국민들에게 더욱 잊혀 

져가는 날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 

다. 

이 차가운 겨울날씨에 빈부격차가 없고 모두가 

잘살고 서로 사랑하여 모든 이가 따풋한 겨울을 

맞이하였으면 한다 그 따스한 겨울을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항상 우리에게 예 

수님의 탄생이 매일매일 오길 희망해 본다. 

제2독서 콜로 3 .12-21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일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 
리계 아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 
이머무르게아어라@ 

복음 마태 2,13- 15.19- 23 

영성체송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어 
울리셨도다 

12월의 성인-안사노， 네온， 바울리나， 비비아나， 폰시아노， 토마스 베켓， 스테따노 <3> 



엉사이모저모 

• 이병호 주교 극빈자 가정 빔별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지난 12월 19일(수) 교구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들을 방문해， 그들의 

고통과 어려운 처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며 금일 

봉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한 가정은 이 마리아 할머니를 

비롯 총 5가구였다. 이번 방문에는 교구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돌보고 봉사하는 

‘가정방문실’ 수녀 2명과 사회사목국장 장상원 신부가 

통행했다김동옥 기재 

• 호성동 성당 음악을 나누는 성틴맞이 

지난 12월 17일(월) 호성동 성당(주임=김태윤 신부)에서 

는 작은음악회가열렸다.지역민과교우들에게한해를 

」현~ (' -, Æi ~~tï!f f.P'...ll t브'- 떤 효J'i!'2.t:i다 원쟁 

안성형수술 (8뱅이상 경힘) 
새| 및 소Of인과수술 P뺑암경협 

곽채용아우구스티노/ 김현숙 레지나 

동1(063)226- 1116 

전주시 중화신동본영원옆 건물 

3충-진료실， 4'층i수술실， 안경원 

〈익산〉 한빛정형외과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원장 김선규{라따엘l， 이정매글라래 

- 저녁 8시까지 진료합니다 -
률 837-2222~4 

(영등동 제일1차 ÞP맴 

김징용 국내산 시얻짓 각흥 짓~. 스긍 식용， 건어율류 

人， 해 역 

동부민물건강원 
(각종중팅및과일즙) 
싱전동농협공판장내 

227-8111 / 011경7fr애091 

염정혜(리디아) 

이전개엽(구 ‘칸보석‘ ) 

보석전문점 헤 클 ).~ 

이동주(도비애 박영실(헤레나) 

서신동호남문고맞은편 

063)275-0076 / O1D9215-9900 

조용히 정리해 보고 다가오는 성탄을 보다 기쁘게 맞이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날 음악회는 김태선 형제가 이끄 

는 전주챔버오케스트라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라는 이 

름으로 매년 실시해 오는 본당 행사다. 이웃과 함께 듣는 

아베마리아， ‘오거룩한밤’은우리에게나눔과형제애 

를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헌화진 기재 

.지곡성당대림 2차특강 

지곡 성당(주임=김병운 신부)은 지난 12월 17일(월) 두 

번째 대림특강을 열었다. 

김선태 전주가톨릭신학원장 신부가 ‘그 나리를 위해 

다시 태어나자 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비롯돼 
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사 

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의했다. 

그리고 여러 복음의 비유를 들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성탄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역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성탄의 참다운 뭇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지키는 것이 쪽 필요하며 이 

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채운 신자들은 이번 성탄을 위 

해 가족 안에서 그리고 가족을 벗어나서 이웃에게 사랑 

을 전하자는 강의 마무리에 동감했다. I김영수， 이미원 기재 

7~ ‘ l 켜 E섬 
-공장직판-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이경복바오로 

전주 1588-5335 

자연0 1 준생명 한이윤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빅토리노) 오서진(마르가리다) 

문의 ‘ O않-253-2599 

대학병원처방전문 
[ 1 그 。

약사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야) 
한종옥(크리스EI나) 

전북대학병원 지12주차장 앞 
융(063)274-5425 ， FAX274-5424 

변호사감삼산 업훌A쁨소 
쟁|젠 

깅심산안셀모j 최유미(안젤래 

매주토요일 오전무료법률상담2 

전주노동부청사쟁문없3층 건물) 

t

‘
α않ro-:강~1， FAX: (()63)25.0•.3æ3 

<4 > ‘숲정이’ 에 게재된 광고업체를 이용하시는데 불면한 점이 있으면 면집실로 알려추시기 바랍니다. 



• 소룡동 성당 최앙업 성경대학 졸업식 

소룡동 성댐주임=이명재 신부던 지난 12월 16일(주일) ‘최 

양업 성경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14명의 졸업생들은 성경 필사본을 미시에물로 봉헌 

했으며， 별도 마련한 행사를 통히여 졸업장과 함께 개근상， 

우등상， 공로상과 부장을 수여받았다. ‘최양업 성경대학’ 

은 만60세 이상의 소룡동 교회신자 29명과 봉사자 그리고 

교수요원으로 2004년 4월 29일 개교하였으며， 교리와 강 

론， 성경통독과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을 3년 8개월간 운영 

했다. 한졸업생은 꾀이 탓에 배움이 항상 안타까웠다며 

젊은 날에 성경을 가끼어 할 것을 당부하여 신지들의 뜨거 

운박수를받았다. |권윤달기재 

.~때인 성당갤빨 지뿜l 기도 모임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은 지난 11월 21일(수)부터 

매일 밤 10시에 한 시간 동안 조용한 가운데 소박한 기도 

를 올린다. 평소 기도에 목말라하던 신자들이 모여 드리 

는 성체 조배를 통해 하느님 은혜에 감사 드린다. 부제서 

품을 앞두고 있는 신학생을 위한 기도이며， 2008년 본당 

설립 80주년을 돗있게 맞이하고 본당 신지들의 가정 성 

화를 위한 지향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연말의 모든 사회 

모임을 뒤로하고 참여하는 신지들의 은혜로운 시간은 한 

달동안하루도쉬지않고계속이어진다 101선숙기재 

....... εL 21 

유방전문클리닉 

유방암검진 

원장 소우성(스테파뇌 

서신동 E마트앞 
률(063)253-6075 

샤4 τ 느 려， 
lZ7차 2rol년 l월 2일-12일Q앤tll웰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 l2!9t2rol년 1월 10일-23일(J3박 14엘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아씨시 루르드. 프랑스 파리 
2008년 l월 저렴한경비. 보람된 
여{으로은총속에 출발합니다， 

j 전일벤팡조선(안토니오)짧낸細 

엉사이모저모 

• 전국 전산사제 및 실무자회의 개최 
지난 12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이틀동안 전주교구 

에서 주관한 전국 전산사제 및 실무자회의가 3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전주교구청에서 첫날 전산사제단 회의와 이 

병호 주패의 환담， 둘째날 전산사제 및 실무자 회의 순 

으로진행됐다. 이번회의는전국교구내본당의행정업무 

표준회를 위한 ‘통합 양업시스댐’ 개발과 관련， 서울대교 

구의 프리젠테이션과 참석자간 토론을 통해 개선빙안을 

모색했다홍보국 취쩨 

• 동쏘!풍 성당 견진성사 

동산동 성댐주임=이원철 신부}은 지난 12월 16일(주일) 교 

중미사 중에 신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가졌 

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에서 “우리가 성령이 부족하다 느 

낄 때 하느님께 구하면 하느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라며 성 

령을통한 니능을 강조했다흥보국 정레 

.~똥 성당 레지오 미리애 연차 총흔!목회 

신동 성댄주임=이사정 신부)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친목 

회가 지난 12월 16일(주일)에 열렸다. 올해는 전 쁘레시디 

움 단원이 참여하여 친목을 다지는데 뭇을 두고 윷놀이로 

진행됐다. 

친목회를 통해 단원들은 서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내년에도 성모님의 군대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됐다손희정 기재 

• 서일 성당 성서대학 수료식 

서일 성당(주임=권완성 신부)은 지난 12월 20일(목) 성서 

대학 31명에 대한 수료식을 소성당에서 거행하였다-

성서대학은 1년과정으로 5개반으로 운영되었으며， 박二 

로내성 바오로딸 수도회)수녀가 매주 성서를 아주 재미있 

고 알기쉽게 가르쳐 성서를 이해하고 하느님과 가까워지 

는아주유익한시간이었다. 1김대식기자| 

1'\. e ’ ~ C l" n Ïl.，(쉬즈섣힘꾀Z 

디에뜨 피부비만성형network 전주점 

전신지방홉입 지방이식 · 중증여드름 · 비만 IPL 

원장 김영덕(라파엘) 김혜영(에스텔) 

문의 228-4232/ 위치 남전주전화국사거리(구， 유수연성형외과) ! 

의료뼈| 여 임료재<:k 빵 일월협젠 

학잔효요b병훤 
수액 수세미즙 ! 때5 휘F에서 마;> ~~I :: 

저렴한 요앙비로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 

융 016-335-8175 
상담전화 : (063)없8-9998 

주소 익산시 모현동1가 245-5 

참살O 수세미 농원 ” *애ψl 둥록금의 30%장학혜택(。랜 
: e지웰}격 , 고교졸업이샘수능무관) 

기관지， 전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 문의 : 02)764-4741'""'3 
유기농 재배(무농약 요홈 ;: e모쟁인 ~때8.1.1얹금) 

박미나(세실리에 ’ i e문의 : 김석화요한얄꼬x)1애n쥔100 ‘ http://'빼W.성가정입Sk원.com 

063)255-8090, 010-융536-1117 ': 담당교수 01G-æ37-002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일양원 

*가정상담실까족관계 · 부모자녀 • 부부문제 · 혼인준비 등-) : 월~믿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오후 4시(n281-0142) < 5 > 



교구소식 

a 교구장일정 

·평화의 날미사 
1월 1일(화) 오전 1o시 30분 중앙 

·주님공현 대촉일 미사 
1월 6일(주일) 오전 10시 3C분 상삼례 

§ 미사·행사 · 모임 

·천동언 겨울효삐당 
1월 5일(토)~6일(주일) 해월리 

·군산하나회 미사 
1월 6일(주일) 오후 2시 나운동 

·성모기사회 모임 
1월 5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포콜라레모임 
1월 6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가톨릭센터(시청앞)3층 회의실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1월 3일(목) 오전 10시 덕 진 

·젊은이 영상기도모임 
1월 8일(훼오후7시 전주바오로딸서원 
문의 : 252-3398 

·전주교구화요기도회 
방학 : 12월 25일(화)~2008년 2월 5일 
개강 : 2008년 2월 12일(훼 
장소 : 가톨릭 센터에청앞) 
주관 전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 

i 교육，피정，연수 

·유치원분과교사피정 
1월 5일(토)~6일(주일) 담양 대건센터 

• 청년전례부， 성가대연수봉사자 OT 
1월 6일(주일) 

.0홈젊은O홉우흰삐차션팍펄 
2008년 1월 n일(금) 오후 7시~ 

13일뜸일)오후 5시 
장소 : 나바위피정의집 
문의 및 접수 : 2앞1021 가정λ댄부 
선택대표 : 011-1778-6618 
FAX 잃0-1063 

k딴 
• 저149차 세계성체대회 
효택 천주교 공식 참가단 모집 
한국대표 최기산 주교님과 함께히는 
공식 성제 경배 여정 
일시 2008년 6월 14일(토)~ 

26일(목)12박 13일 
장소: 캐나다퀘벡시 
주제 · 세싱의생명을위히여하느님께써 

주신성체 
대상· 만 18세 이상신자 
참가비 : 355만원 

(퀘벡 대회본부 등록비 포함) 
신청방법 : www.cbck. or.kr 참조 
신청마감 : 2008년 1월 31일까지(선칙순) 
문의 : 02-460-7683, 7515 

cei2008@cbck.or.kr 

죽음에M 생명으로 

.axB1념도 저1571 기정상담 훌^IX~ 흐파 
기간: 
1학기 2008년 3월 6일~6월 26일 
2학기 2008년 9월 4일~12월 11일 
매주목오후2시~4시 %분총 75시간 
장소 · 새교구청 4층 강당 
접수마감 : 2008년 1월 31일 
수강료 : 매 학기 12만원 
문의 및 접수 : 가정사목부 

230-1030 
가정사목신부김정민 
016-654-2439 

L모집인원: 
교리교육과， 성서교육과(주간)-50명 ， 
신영연수과(oþJ}-fil명 /성서연수과 . 지역별 

2.지원자격 
D수도자및명신도남 여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2)천주파l어써세례를받은지 1년이상된자 
딴，성서연수괴는제왜 

3.원서교부와접수 : 
1)기간 : 2008년 1월 18일(금)까지 
2)교부장소 · 전주기톨릭신학원， 교구청 1층 

안내실，각본당사무실 
3)접수.전주가톨릭신학원(우면접수 가능) 
4)면접 :2008. 1. 19(토) 오전 10시 

전주가툴릭신학원 
*자서l한 문의는 본당사무실과 신학원행정 
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원 행정실 : 063-255-2678) 

-아래-

기름이 범벅된 돌 틈 사이에 작은 게와 고통이 움직이고 있습니 
다. 차마 어쩌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생명체를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름덩어리로 범벅된 소근리 갯벌에서 인간의 죄 
를 속죄히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돌과 모래를 정성스레 닦았으며， 
기름이 스며든 땅에서 닦아도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기름을 묻혀내 

야했습니다. 

1. 본당별 참여시 . 태안군청(전화: 041-670-2644, 2647, 

http://w￦w.ta없n.go.kr)에 신챙하시면 됩니다. 

2. 개인별 참여시 : 교구 사회사목국 

그동안관계기관의 종λ}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서해안 일대 
의 기름제거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우리의 손길을 절 
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과 。1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l는 예 

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에 죽어가고 있는 서해안에 생명 
을 되찾아 주는 손길에 함께 합시다.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서해안 기름제거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 

행하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실 신자들은 사회사목국으로 
신청하십시오. 

2008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i 
종교미솔학부 편입생 모X 

모집인원 회화 / 조소전공 14명 
(학사연입 5영 포함) 

원서접수 : 2008. 1. 17-1.18 
(1호선 간석역 도보 5분) 

i 문의처 교무과{032)438-813H 
'2008년 8월 송도국제도시 제2캠에스로 이전 1 

시청각찰!성서교육원 학생모집 j 
우편과인터넷L을이용한신구약성경 
입문과정잉년) 
자격 고졸정도의 학력소유재파}초웰 i 
원서교부 : 인터넷， 전국바오로딸， 

성바오로서원 
· 접수 2008년 l월 20일깨l 

(www. ra띠inebibJe.or.kr) 
• 문의.αro44O-8l9-824 성바오로띨수도회 ; 

(284-5290, 230-1073-5) 
가. 봉사기간:12월 22일-2008년 3월 15일까지(잠갱척) 

나. 신청기간: 때주목요일 오후6시까지 

(인원 조정으로 콕 필요합니다) 

다. 출발: 매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 앞오전 5시%분출발 

라. 도착시간: 오후 6시$분 

※ 개인준비물: 식사， 장화， 고!댐갑， 헌옷， 우의 o난크 f 

바다 바랍이 많。l 불어 따뭇한 복장 확용(내복칙용 휠수) I 

. 
‘ 

• 새 교구청 사제관성당에서 
성무일도를겸한 

새벽 6시 미사 (월~토.) \ 
신지들도 참혜 할수 있습니다1 ι 

<6> * 전주교구 홈페이지 http :;/jcotholic.or.kr에서도 ‘숲정이’ 를 볼 수 있습니다. 



[ 북전주 지구 본당 소식 ] 

、 、 , 주임신부 272-5303 시 무 실 272-5:D2 추임신부 범 인 배 
던 ~I I 수녀원 2η 5304 ll-찌 윈 252-0384 이목외영 이석뀐 

’ ~ I FA X ‘ 27 1-1937 

@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제 

@ 단체가입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 

@ 가정-단체-본당-교구가 한몸을 이루는 공동체 
1 미사안내 : CD 2007년 송년미사- 31일(월) 후9시 (특전미새 
@ 1월1일(화)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주일과 같음) 

- 전8시， 전10).130분， 후7시 

2.2007년도 교무금 및 교구신축 헌금을 완납해주시고， 2008년도 
교무금을 신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헌금 : 김숙희 50만원， 권경주 5만원 ※ 감사합니다. 
4. 성당청소 : 1월5일(토) 후2시 

@ 결백하신 어머니 Pr. @ 상지의 옥좌 Pr. @ 작은형제회 

통 사 l 쭈임신부 212-웠2 시 무 실 212-3영1 쭈임인부 。| 원 흉 
/ L!. I FAX: 212-3722 수 녀 원 212-앓33 시목외징 육 문 

@ 우리본당은 · 선교와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의 해 
@성경， 성가， 기도서를지참하시고성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축! 영세 : 우리 본당 영세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1. 송년미사 : 12월30일(주일) 후7시 
2. 신년미사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 1월1일(화) 전10시30분， 
오후7시 ※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실비아수녀님 연례피정 : 1월4일(금H1일(금)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4. 사목회의 : 1월8일(화) 미사후 
5. 치주 모임 @ 꾸리아，성소후원회-1월6일(주일) @ 복사단자모회 

1월8일(화) 미사후 @ 제대회-1월10일(목) @ 모이세회-1월 
11일(금) 후7시 @ 울뜨레아-1월11일(금) 후8시 

삼 례 | E뽑 짧:짧 캡쉴:짧}:짧% 擺월캡흉 
@ 오늘은 성가정 축일입니다 
@ 오늘부터 1월5일까지 가정성회주간 입니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명화의 날):1월1일(화) 전10시 

※ 의무축일입니다. 
1. 송년미사 : 31일(월) 후8시 
2. 2008년도 교구 신년 하례식 :1월3일(목) 전10).130분， 중앙성당 
3. 본당의 성작과 성합을 봉헌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뭇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에 연락주십시오 

4. L.M 연차총친목회: 30일(일) 후2시 
5. 성모회 임원 명단· 회장-이정자， 부회장-이연성， 총무-최혜자， 
회계-이명숙 ※ 수고해주세요. 

6. 구역(반)장 월례회 :1월4일(금) 후7시 
7. 감사헌금 : 강창수 이영애 김춘례 각 5만원， 익명 십만원 
8. 성당청소 : 우성A ※ 세대당 한분씩 목 참여바람 . 
• 교무금: 4， 265，000원 

숲정이 
@ 성 가정축일 .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법니다 
02007년 교무금， 새 교구청 신축헌금을 완납하여 주시고， 

2008년도 교무금을 신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주모임 : 요한회- 교중미사 후 
2. 치주모임 : 꾸리아- 교중미사 후 
3.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 1월1일(화) 의무축일이므로 미사에 
모두참여합시다 ※ 미사안내 - 전10시30분， 후7시30분 

4. 2008년 교구 신년 하례식 : 1월3일(목) 전10시30분， 중앙성당 
5 성체강복 및 가정기도 : 1월 3일(목) 저녁미사 후. 
6. 하상회 : 1월 4일(금) 후8시. 
7. 오늘 이주사목 후원의 밤을 위한 2차헌금이 있겠습니다 
8 금주청소 및 차주미사안내 : 천사의 모후Pr. (구세주의 모후Cu.l 

상삼례 l 鋼 짧짧앓외찮 짧}鍵뚫調 ￡앓 
@ 오늘 주일은 성가정주일 입니다. 

@ 예비신자 입교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 송년미사 : 31일(월)저녁8시 

2 신년미사 및 성체강복 : 1월1일(화)전10시 30분 

3 주님 공현 대축일U월6일) 오전10시 30분 

※ 주교님 주례 미사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금주모임 : 사목회 월례회 저녁 (7시30분) 

5. 차주모임 : 꾸리아 월례회 저녁 η시30분) 

6.2008년도 교무금 신입， 봉헌 받습니다. 

7. 성당청소 ; 천상의 모후， 죄인의 의탁 

내 | 주임신부 276-27∞보액 낀6-2779 울임인룹 받 쉽 
l 시 무 실 정4-2m 수 녀 잉 야3-277씨 실시 ~ 
| 두AX 2η낀∞ 시 행 쉽한ξ 

@ 성탄절 예술제에 협조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가톨릭센터 신축금과 2007년도교무금을완납하여 주시고， 

2008년도교무금을신입뼈 주시기 바방}다. 
01월1일(신년미새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 주일과같은 
의무축일 미사시간은주일과같습니다. 

1. 금주모임 
CD 30일(주일) 교중미사후- 요셉회， 저녁미사후- 청년회 월례회의 
@송년미사 : 31일(웰 19시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 신년뼈l식 :1월3일(왼 10시 30분중캡당 

2. 차주모임 @꾸리아 1월6일(주일〕 교중미사후@사목회-1월 
8일(화)저녁미사후@구역반장월례회의-1월9일(수) 끄시15분 
@봉성체 1월10일(목)10시부터 

3. 감사헌금 : 김성웅 30만， 송희상，노희충 각 1C만， 강민석 54，700원， 
이상우 3만원 

• 자선주일 2차헌금 : 1，023， 300원 

~、 즉J c: I 쭈임신부 254-8560 시 무 실 274-l(X)4 쭈임신부 ‘ 니 궁 열 
끼어 二:!;'- 1 FAX: 254-8591 수 녀 원 254-1142 보쩍인부 김 종성 o -~그 0 1 이목외징 박 영 혜 

1. 오늘의 모임 : 요셉회， 홍보분과 월례회 - 교중미사 후 

2. 송년미사 : 31일(월) 후10시 

3.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1일(화) 전10시30분， 후7시 

4 성모신심 미사 :1월5일(토) 전9λ130분 

5 금주 본당청소 : 20구역-1월5일(토) 전9λ130분 

팔 닙 | 쭈임신부 21HD44 시 무 실 211-∞43 쭈입신부 외 홍 수 
능누 FAX 낀HD45 시목외잉 씩 오 

@ 성탄 예술제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성가정을 이룹시다. 
@ 교무금， 센터 신축헌금 완납， 2008년 교무금 신입 바랍니 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2008년은 성서 통독을 모두 마치도록 합시다. 
1. 미사안내 @ 송년미시- 31일(월) 후7시30분 (대축일 특전) 

@ 신년미사(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1월1일(화) 전10시 
2 치주 청소 및 중식담당 :3구역 7반， 1월5일(퇴 후2시 

3 차주모임 @요셉회-전 9시 

@ 울뜨레야， 대건형제회， 팔복자매회- 교중미사 후 
4 도움 주신 분 : 최병오(베드로) 30만원 ※ 감사합니다. 

※ 인터넷 주소장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여1)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솔내성당 



체 가톨릭센터 신훨|곰 보금 휠황 (2007년 12월 22일 뺑1) 
닫위 천원 

구 !:‘:E 여| 산 L』jJ T tj- 。-「H t:l l 올 

~ 당 15,000 ,000 13,132,268 87 .55% 

사 저| 드‘~ 1,000 ,000 1,438 ,444 143.84% 

개인및 타지억(특멀먼릅) 1,500 ,000 824 ,560 54 .97% 

-λ~ 2..l.A‘ l’ 。t::::I예 500 ,000 232 ,824 46.56% 
。tj. 겨| 18,000 ,000 15,628 ,096 86.82% 

‘썽백합’ 껴울호(체 19호)가 나왔습니다 

이번호 쌍백합은 전주교구 교육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는 특집 기사와 함께 다oð한 영성적 내용 

을담고있습니다. 

신자여러분의 일독을권합니다. 

정기구독신청 
전주교구청홍보국 

문의 : (063) 230-1037 

후원 계좌번호 :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유지재단 

‘þ '0뚜시목 후원의 밤 음악회’ 에 초대합니다 * 
-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 이주민과 함께 뭇있게 -

전주교구 가톨릭 합창단(단장=서영수)이 주관하고 전주교구 평신도 사 

도직협의회(회장=서동호)가 후원히는 이주시목을 후원하는 음악회가 열 

립니다. 

기툴릭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로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낯선 문화와 

언어， 풍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 

기 위해 열리며 수익금은 전액 이주사목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구 기톨릭 합창단과 산하 Adoro te중창단， 교구체리티챔버단， 교구 

사제 및 신학생 중창단， 필리핀 이주민 합창단이 참여하며 소프라노 박Ocf숙， 문자희， 조신옥， 
박진주， 태너 신윤정， 베이스 김석원이 특별출연 저무는 한해의 끝자락을 아름다운 노래와 화 
음으로장식하는음악회에 여러분을초대합니다. 

일시 : 2007년 12월 30일(주일) 오후 7시 30분 

장소:우전성당 


